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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그러나 테스 를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테스가 리좀이 탈주선이. ,▶ 『 』

되는 특이점들이 존재한다 테스는 짙은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 .

그 때에는 자연도 그녀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내부는 선별된 외부이고 외부는 투영된 내부.

인 시점이 도래한다 거기에서 테스는 모든 것들과 격리되어 야생 동물이 된다 그리고 그. .

녀의 가슴속에서 희망찬 삶의 맥놀이 가 뛰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그 어떤 기억도 없는 외‘ ’ .

딴 곳을 꿈꾼다.

그렇다면 테스가 알렉 더버빌을 죽이는 장면은 운명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테스의 한계를

뜻하는가 아니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여인으로 탄생하는 되기를,

뜻하는가 후자로 읽는 것은 하디를 배치들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인물들?

을 그린 작가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되기의 블록 이라는 들뢰즈 가타리의 개념으로 보, ‘ ’ /

는 것이기도 하다.

들뢰즈 가타리에게 글쓰기란 되기이다 그것은 재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선/ . /▶

삶의 선의 창조이다 탈기표적 탈주체적 창조 얼굴 없는 창조 모든 사람들처럼 되기 그. , , . “ .

러나 이것은 어떻게 그 누구도 아닌 사람 어떤 사람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되기이다 회색 위에 회색을 덧칠하면서 스스로를 그리기. .”

베르그송의 전통에 따라 들뢰즈와 가타리는 와 를 구분한다 우리는‘souvenir’ ‘memory’ . “▶

어릴 적 기억을 가지고서 쓰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아이 되기인 아이와의 블록을 통해서. -

쓴다 사건에 실존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을 시원이나 기억으로 흡수시키는 대신.” .

그것을 특이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사유와 감응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다 들뢰즈에게 이런 글쓰기는 정치적 함축을 띤다 즉 그것은 소수 문학이며 도래할 민중. . ‘

의 씨앗들 을 뿌리는 작업이다 소수 문학은 한 몰적 집단은 민족학도 아니고 사적 관심사’ .

의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분자적 개체군들에 주목한다. .


